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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벼싹틔우기실패농가현물지원
국립종자원강원지원대책발표…파종후육모실패농가는종자와상토지원

개 업장수영양탕장수영양탕

☎681-6010찾아오시는길

4월11일OPEN

영양탕 전 골
무 침 추어탕

메
뉴

저희 업소는 국내산 고기·쌀·김치만 사용합니다

※닭도리탕·황태전골은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매주 주일(일요일)은 쉽니다

고성군청
장수영양탕

→속초거진←
농협중앙회

20여년간식당을운영해온제가
고성군청앞골목길근처에서

‘장수영양탕’을개업하게되었습니다.
정성껏준비하여
푸짐하게내놓겠습니다.

대 표 우 옥 기

정부가 보급한 오대벼 볍씨 발
아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 농민
들의민원이속출한가운데, 고성
군농업기술센터와 국립종자원 강
원지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지원
대책을내놓았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25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로 보
낸 오대벼 보급종 발아지연 대책
공문에서“오대벼 보급종의 발아
지연으로 최아(싹을 틔우는 일)에
실패한 농가는 종자를, 파종 후
육모 실패 농가는 종자와 상토를

현물로지원”하도록했다.
또“아직까지 침종하지 않은

농가는 발아기 온도가 30~32°
C에서 2~3일간침종한후반드
시 상온의 물로 매일 갈아주면서
3~4일간 담그는 등 침종 및 최
아방법을 적극 지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같은 지도내용을 받

아들이기 어려운 농가는 보급된
종자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지
역 농협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
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보급
한 볍씨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침종을 제대로 하지 않
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
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
국립종자원은 다만“보급한 오

대벼 볍씨는 시험에서 80% 이
상의발아율을보였으며, 다른지
역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국립종자원은 또 발아지연으로

인해농사일정에차질을빚어시
간과 인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
서는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오대벼 보급종의 발아지연으로
영농에어려움을준것에대해진

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앞으
로는 우량종자만을 공급해 농업

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했다.     박승근 기자

황종국 고성군수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새로 부임한 정경조

8군단장(중장)에게 명예고성군민패를 수여했다.                                         최광호 기자

8군단장에명예고성군민패수여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오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6주간 5개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단 127명을 대
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
시한다.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은지역사회

만성질환자관리 멘토를 양성하고 고
성군민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지킴이인 이
장단을대상으로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고혈압, 당뇨관리의

필요성및응급처치와변경된심폐소
생술 이론강의, 심폐소생술 실습강의
를건강관리팀관계자를비롯해전문

강사4명의강의로진행된다.
또 이동건강클리닉을 실시해 대상

자 발견을 위한 혈압·혈당체크 및
개별상담을병행하며심뇌혈관질환예
방관리를 위해 소책자 등을 배부해
홍보한다.
한편건강관리팀은우울증및정신

분열, 알콜중독, 치매등지역내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연중 주1회 무료로 토피어리, 비즈,
압화, 클레어아트, 운동등을실시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건강상담 문의 :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680-
3961>                    박승근 기자

127명이장대상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시간·인력낭비부분은지원어려워”
지도내용거부농가는종자농협에반납

고성지역의 한 농가의 오대벼 발아모습. 군데군데 발아가 되지 않은 곳이 눈에
보인다.


